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작년 11 월 중순에 우연히 교수초빙공고를 본 시점부터 12 월 중순에 결정이 되기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 월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위해 귀국해야 했기에 주어진 시간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변화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결이가 프리 스쿨 갈 때까지는 이 곳에서 

사역할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헤브론 교회를 떠난다는 슬픔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지난 두 달,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계속 한 찬양이 입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고백이겠지만, 저희에게 이 찬양은 구절구절마다 한 단어가 

덧붙여질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완성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헤브론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헤브론에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헤브론에서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만 6 년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외로운 유학생 시절에 헤브론은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코비드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저희를 먼저 염려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저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셨고, 한결이가 태어난 후에는 마치 

자신의 자녀, 손주인 것처럼 기뻐해 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기꺼이 부목사로 불러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자격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라는 덕담 대신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되라는 덕담을 부탁드렸던 새벽 설교로 

저를 기억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작별인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받은 자의 자세를 

되새깁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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